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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17 차) 

- 일본정부의 「긴급사태선언(제 2 회)」의 재연장에 따라서 - 
 

 

금일, 일본정부로부터, 「긴급사태선언(제 2 회)」의 재연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

따라서, 사이타마교구로서는, 지금까지의 방침에 따라 (일본 가톡릭 주교협의회의 

「감염증대응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대응한다) , 대응 (제 15 차)를 지속하겠습니다. 

 「행정부에 의한 긴급사태선언이나 영업/이동의 자숙요청이 있을 경우, 신자들이 참가 

하는 미사는 중지한다」라는 대응에 따릅니다.  

 

 

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( 현시점에서는 3 월 21 일), 

교구전역에 있어,「대응 제 15 차」를 지속합니다. 

또한 해제일자가 그 보다 빠를 시에는 후차의「대응」을 발표하겠습니다. 

 

 

길어지는 이 시련 속에서, 모든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으로 

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, 계속하여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

드립니다. 앞으로도 서로 하나되어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

 

 

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 

 

 

ㆍ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공개미사 (주일, 평일미사) 를 중지 합니다.  

ㆍ 주일미사 참례 의무도 교구내의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, 계속하여 면제 합니다.  

ㆍ 교회활동도 각 성당운영에 관한 최소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 중지하여 주십시요. 

이상 


